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樓켠 복i장xi福 ) 
박 창 심 신부-

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상제 (上希)와 선조께 제사흘 봉헌 
합니마， 그 분들을 위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념하기 위 
핸서 입니마. 향올 띄우고 붕헌항￡로써 기억하고 있는 
붐이 제사상에 현좀하신마고 믿고 그분과 이야71 합니 
다. 그 후에 잡수시도록 하고， 함께 제사에 참여한 모든 

이가 갈이 음복합니다. 

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축일입니다. 그러스도 

쩨서는 당신이 죽A시먼 천날 밤 우리에게 귀중한 음식 

을 주셨고 싱자가상에서 아빠께 제사를 드렸융니다. 주 
닝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그 예를 행하고 있읍니마 

우리 가 봉헌하는 미 사로써 그리 스도께 서 는 당신의 옴파 

피릎 참 제물로 성부께 바치쇠니다 . 빵과 포도주가 그러 
스도의 옵과 피로 축성되는 순간 성자가상의 그러스도의 
죽음은 다시 재현되고 있읍니마. 성체와 성혈응 하느닝 
께서 주시는 시-랑의 선풀이며 우리의 음식입니마. 
요한복음의 자기 계시 정식 (自己양示定式 요한6， 35-

48 ;10, 7 ;11 , 25) 에 의하면 예수닝은 당신 생촌시에 “나 

는 생명의 빵업니다"(요한 6, 35-48). 또 “냐는 살아 
、 있는 빵 업니다"(요한6， 51)하고 미리 말씀하셨을 뿔만 
아니라 최후의 만찬(마르꼬 4, 22-26)무로 싣제로 우리 

에게 당신을 주셨읍니다 . 그 결과후 우리는 예수닝과정 

부와 함께 현종(요한 6, 56) 하게 되었고 생명의 충만합 

옳 누리게 되었읍니다 .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런토교회는 
그리 스도의 빵을 받아 먹 ￡며 인류에 게 추신 그러 스도의 
」휴활올 기념하고 기억하겨 주닝이 다시 오심을 기쁜 마 

음A로 굳게 선포하였읍니다. 주넙의 자기 계시 정식과 
유언파 초대교회의 고백을 불 혜 우리는 주닝의 말씀과 
엽석을 고개숙여 받얘들여야 합니마. 
성체로써 우리 7}' 풍성한 생영A로 성장되어 깐마는 진 
리를 소흘히 하는 붐들이 대부품업니다. 그리스도의 이 
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영성체를 게올리하는 신자들의 

신앙융 자세히 살펴보십시오. 주닝올 떠나는 경우가 얼 

마나 많운가 ! 확실히 음복4로 오르는 사이에 영척 성 
장과 하느넙의 현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

를아야 합니마 

음복합ξ로써 완천한 제사를 드리 고 상제와 선조께 생 

사화복과 기념과 감사를 도리듯 우랴의 진연한 제사안 
미사를 완천하게 하려 면 온 교회의 신지·들이 천부 음복 
올 해야만 합니다. 완천한 미사는 모든신자둘이 천부음 
복함￡로써 용 공동체가 하냐되어 그리 스도률 통하여 아 
빡께 찬미와 찬송파 강사를 드리는 것이며 주넙의 부활 
하깅을 기념하는t 것입니다. 
정말 음복하는 신자가 적은 비 율얼 수록 땅펀 제사는 

이루어철 수 없을 것입니다 . (김제 천주교회 주임신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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밥이 하늘입 니다. 

-방이 하늘입니다. 

하늘을 혼자 웃가지듯이 
법은 서후 냐눠 먹는 것. 

밥이 하늘입니다. 

하들의 렬을 함께 보듯이 
"J은|여릿이 j 같이 먹는 것. 

방이 하늘입니다. 

밥이 업으로 들어갈 해에 

하늘을 옴 속에 모시는 것. 

밥이 하늘입니다. 

아아 ! 밥은 모두 서 로 나눠 먹는 것 

지금도 옥중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저항 시인 김 ‘ 지하 
(프란치스교) 형제의 간절한 기도업니다. 

우리 주넙께서 당신 :살과 피를 생명A로 주신 위대한 

사랑은，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주넙 안에서 땅을 

나누어 사랑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입니다. 방을 나누 
어 먹는 일은 바로 하느닝을 함께 누리는 천상잔치의 
서곡업니다. 

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， ‘ 우리 모두가 경건한 

마음으로， 밥올 나누어 먹는 일에 어떤 노력올 하고 있 

는가를，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읍니다. 

(註. 윗글은 安東교구에서 발행하는 공소사목 제 201호 
에서 옮켰읍니다. ) 

숲 정 이 산책 



(2) 숲 정 이 

~했; 기도회 

그동안 한국 건주교 정의 S영화 위원회는 “ 3 ' 1사건”구 
속자둘융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왔읍니다 
그런데 오늘 5월 23일 기도회를 계기로 기도회 영칭을 

4사회 정의를 위한 지도회”로 바꾸기로 히-였융니다. 이 
와 같은 변경윤 우리가 3 ' 1사건 복역자들과 그밖에도 
긴급조치 위안A로 구속되어 있는 인사 및 학생들에 대 
해 행여라도 체녕해 버리는 것융 의미하는 것이 아냥 
니마 
오히려 정의 명화 위원회는/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 

신의 양심을 표현했기 해운에 고통받고 있는 “양성 수 
인”들을 되도록 빨리 쿠출하기 위해 운제를 근본적안 차 
원에서 규영하고자 하는 것업니다. 또한 그동안 우리가 
기도회를 개최하여 온 근본 정신도 옥중에 있는 성식자 
와 크리 스찬 인사들만 우출하연 그것￡흐 끝냐버 렬 성 질 
의 것이 아니었읍니다. 
우리의 웅극적안 사영응、 세상 사랍들을 하느넙의 같은 

자녀로. 자각케 하여 서로 사랑과 영화를 냐누도록 쇄신 
시키는 누룩의 역할， 영혼의 역할을 다하는떼 있융니다. 
따라서 우리의 기도회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복음화 
운동업니다. 
제 2차 바다칸 공의회가 밝혔듯이 현대 세계는 신속하 
고도 성각하게 1션화하고 있A며， 교회는 이처럼 변화하 、
는 시대에 대웅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특성올 파악해야 
하며 , 모듣 사랑과 특히 크리 스얀들이 사회 현실에 대 한 
연대 책임을 지호록 부릎말고 있읍니마. 
그러연 요늘날 한국 사회의 현상윤 어떠합니까? 여러 

표로 연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쥬충의 사랑들은 시국 
품제와 부조리에 대한 거폰을 귀찮게 생각하여 되도록 
이를 악￡려 들고， 밑바악에 놓려서 고되게 살아가는 민 
중윤 현질을 객관적￡로 판단할 기력과 의식을 가지고 
있지 뭇합니다. 더우기 언론'，oJ 제도적A로 봉쇄되어 있 
어 우리 국민의 의식 상태는 우물 안의 개구리격업니다. 
대한만국 안에서 반공척인 애국 인사둘이 에 감옥에 

들어가야 하며， 국내에서 정부 대변인은 한국에 인권 단 
양 샤례가 없마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왜 있마고 하며， 

취지 해 젤-
톨 i 

국제 외교상 가장 긴밀한 우방안 n; 극파 일본마저 왜 한 
국 정부와 갈동을 잊어내고 있융니까? 껴 
마국 검찰이 주마 한국 대사의 망영융 권고었고， 일본 

이 한얼국교 정상화 후 한국에 77억 달라의 우역 적자를 
끼쳤마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폭 사람들 업으로 스스로 
발설하고 있융니다 지난 3'1사건 혜의 성영서에서도 
한국의 외교적 고립과 대외 예속 경제 운제가 고말되었 
던 것입니마. 그란데 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양심적 애국 
인사들이 발설하연 죄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정 
부쪽 사랑들이 발설하연 죄가 얀되고 있는 살정은 한 마 
디로 이 땅에 “사회정의”가 서 있지 않마는 것을 증명해 、
주고 있읍니마. 
이와같은 고럽과 심각한 낭패속에서 우러나라 정부는 

“강력 항의”만을 외치고 있융니다. 그러냐 “강력”이라는 
닫은 한국얀에서만 통하는 용어업니다. 모든 문제는 진 
실과 진리에 바당을 두고 “대화”로써 대안을 찾는 데서 
만 해결펼 수 있을 것입니다. 
국내석￡로는 정부가 우리 교회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
해야 하며 국외석A로는 우방 국가들과 냐아가서는 제 3 
세계 국가들과 진지하게 대화릎 해야 할 것업니다. 
그러고 “대화”를 성공시키는 것은 마만 “진리에 대한 

사랑”이라고 우리 교회는 공의회 운헌을 통해 가르치고 
있읍니다. 진리에 대한 사랑- 이 정신A로 우리는 이 
사회에서 교회의 존재블 대중에게 계속 인식시켜야 합니 
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우려 현실 속의 모든 
운제를 사실 그대로， 진살 그대로 대중에게 증언해 주고 
있어야 합니다. 
깨어 · 있는 국민이라야 냐라를 지킬 수 있융니다. 
우리 는 조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리 스도교의 진리에 

/ 닙1 추어 부단히 쇄신해 냐가야 한마는 결의를 굳게 하연 
서 이 기도회 영칭을 “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회”라고 하 
였융니다. 
앞A로 우리의 기도회는 이와 갈운 취지에 짜라 개최 ; 

휠 것입니다 1977 ， 5 , 23 
한국정의 평화위원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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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풍이 불어오먼 밤 
누갈다 산정에 당신을 모시고 
어머니의 사랑을 홈모하먼 밤 
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들A소서 
그밥은 신>lJ 의 밤 영광의 암 
아베 아베 아에마리아 

(劉鍾昭， 49세 , 천주시 효자동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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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양농새 로냐왔c다1- ! 삼화온수 보얼러 *'농 F 
*'특정 -주물로 되어있으며 연단까스에 캉항 ? 

-옐전 100% 효력， 99% A , L 안코트 
-국립 용엽 기 농청 승안 242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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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디설계 감리·허가 수속디 하느닝의 성천과 교행자애들의 ‘ 
1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! !! 、

신원건축연구소 
• • l 읍 건축사 

... 깅 철 수 (금구〈언)) :~ 

* 천 주 가 톨 럭 센 타 220호살 ; 
천화 3-7780, <야간) 3-1449 :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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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 점 이 〔훌) 

口 진복필단 @ 口 - 1 _ 
i t1AlnI (202) i、

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. (마태오5 ， 9) ! i~tiUI 린닙품띤} 
김영구신부 ! I 

J ‘ 성경이 가르치는 平和는 간단히 넷- 하느닝과 사암 사이의 영화， 사람의 마음 속의 I I r--, _. __ • 젠 
，~ 영화， 믿는 사랍의 평화， 모든 사랑파의 평화-~로 나눌 수 있읍니다 1 l ' n ~----전되고반 “R\ ‘ 

첫째 ， 사람。1 죄로 말마암아 하느넙과 원수가 되었와 “하느념께서는 안칸의 죄를 I 11l -11: 해오|망언 흐요 ’ 
묻지 않A시고 그러스도블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읍니다" (고린토 후 5, 19) 따라서 I I l.I: V ~ W 'I_' 0 -....: 7τ) 
“우리 는 믿음으로 말미 암아 하느닝 과의 올바른 관계 를 가졌A므로 우리 주 예 수 그리 스도 i νx 갖~ 
를 통해서 하느닝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읍니다" (로마 5, 1) 이것이 하느닝과 사람 il--
사이의 명화 입니다. 
둘째는 우리 마음 속에 화형을 가르치셨읍니마 “은혜와 명강이 너희게 있을지어마’시 

-01 련 말씀을 여러언 하셨융니마"너회에게 영화릎 끼치노니 ... 너회는 마음에 근성 ! 
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” 하심은 우리 마음 속에 영안올 유산A로 주신 것입니다 
세째로， 믿는 형제간의 화형을 말하셨으니， “제단에 예물을 드러려 할 해에 너에게 ; 

l-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둔 그 예울올 제단 앞에 두고 언저 그플 찾아 가 화 l 
t 해하고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" (마태오 5, 23-24) 고 가르치섬니다 ! 

네째는 에페소서의 가르칩과 같이 “하느넙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A니 그 불러 주 i 
신 욕-석에 합당하게 살아 가섭 시오 . 경손파 온유와 인내를 마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 ! 

J 

렵게 대하십시요. 성영께서 영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i 
그대로보존하섭시요."(4， 1-3) 그러고마지막으로모든사랑을향폐서 “여러분의 힘￡로 i 
니되는 일이라연 오든사랍과영화롭게 지내싱 선요"(로마 12 ， 18)라고 가르쳐 주셨융니다 
그러연 화멍하는 자란 어떤 사랑입니까? 화펑하는 자가 되려연 위의 네가지를 다 i 

실행해야 합니마 . 산상설교가 가르치는 바 (마태오 5, 3- 11 )를 차근차근 살행해야 합 i 
니다. 이렇게 하연 시현의 노래처험 “이다지도 좋을까， 이 렇게 즐거울까 ! 형제들 y 
두 모여 한데 사는 일 ! "(133, 1) 이 되겠융니마. 온천한 화형울 얻은 사랍들이 주 안 ; 
에서 한 마음 한 풋이 되어서 화영한 가운데 사는이들의 모습， 이렌 사람들이 모인 교 ! 
흐l 야말로 은혜스렵고 영광스러우며， 볼만하고， 하느넙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나 축복을 i 
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
그리고 이번 사랍들은 악을 악무로 갚지 아니하고， 욕을 욕A로 갚지 아니합니다 i 

.5!..든 사량을 착하게 대 하고， 사랑하고， 남이 좋게 되 기 를 원하고， 한사코 마릎이 를 쉴 ! 
묻는 자에게까지‘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며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. 주린이블 짜뭇히 i 
억이고， 헐벗운 이을 입혀풍니마 
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심니다_ (3 , 17-18) -“위 에서 내려 오는 지혜는 첫째 i 

순결하고 마음운 영화롭고 정잖고 고닝고붐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￡며 ; 
펀견파 위선이 없융니다. 평화를 위헤칠 일하는 사랑들은 평화릎 싱어서 정의의 열 매 ; 

를 거캔흐얻프효훨연번브프뜯←‘‘-‘-’(‘ 
앙 신 간 안 내 앙 (바오로 서원 제공 

아담에게 하와에게 
공동체의 기도서 
교리 ·전례 용어 해설 
공동 번역 섬서 

( 가몰려 운우회 켠저 , 900원 ) 
( 윌리암 G. 스토리 지음， 450원 ) 
( 가흘려 출판사 연접부 연저， 1 ， 300원 ) 
( 신 · 구약 합본， 2 ， 500원 ) 

••••••••• ••--------------- ---------_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_._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_. - _.--------------←사 

이신경외과의원 
천주시 천동 2가 125(구대구칩 ) 

천화 @-9793 

원장 이 종 두(헨리 꼬) 

@사진기계 · 사진재료 도산매@ 
@각종 사진 출장 

금 · 은·보석 고급시계는 
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

III 성당시계점 
장 ë그1 태(방지거) 

홈 2-3301 ( 자택 2-8548) 

태 광 사 
(우- 태 양 사) 

유 명 문(가아 마노) 

전주시 중앙동 3 가 67 ' 
건주 우체속 후운 앞. 

쯤 2-6346 

카메라 대여，학교 앨범취릅 

측득 。}
ζ그 〈그 사 진 관 

한 원 규(야고과) 

이리창안동 중앙시장 사거리 

이라여고 업구 천화7901 

~- ’ 
口개훤얀내口 

* 언제나 찾아 주세요 * 
수석(水石)치과의원 

천 추시 중앙동 3가 42-1 
〈박 소아과〉 앞 

렌장 길 현(아오스명) 
선화 @ 166..9 

@교무들의 건강 판리 셈타@ 

영 진 약국 

-조제약- 전운 

김 율 태(배드로) 

용육교옆 중앙 시장홍 
(전화 @ 4577) 

*많이 찾아 주세요* 

군산 떻花 치과의원 
박 안드레아(찬운) 

흉 8 7 1 l(천일약국2충) 

----'"靈훌I I앓l I 
1펠nl표흑흉 I I 



제 4 지구‘ 각 본당 소식 (4) 

4 . 박야고버 탈상미사 : 1 5일〈수〉 밤 8시 ， 중앙동 안쟁 
마(고려상회) 댁에서， 아침미사 없음 

5 예수 성심섬월 동안 매주〈옥〉 미시· 후， 성체강복 
6. 성우회 월례회 : 오늘 공식마사 후， 전종근 형제 댁 

에서 
7 . 매주 수요일 본당 사무 휴무， 아침마사만 있음 
※ 하느닝께 약속하신 볼헌금 (교무급) 은 6 훨 말일까
지 완냥하여 본당과 교구운영 에 위 우를 다합시 마 

디 지난주 봉헌금 : 36 ， 11 5원 
r、r、 r、 ‘ 

(서학동) 
、..1、...1、....1

1. 교무금 독려의 달 ! 교우금 완납하여 
시마 

2 선교주일에 : L.M 간부회의 
3 . 반상회 : 5반 (U일) ， 6반 (15일)， 

(17얼) 
4.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 : 19일(부녀주일 )1 0시 미사 후
디 지난주 봉헌금 : 3 1， 970원 애령회비 : 4 ， 73 1원 

(훌월야) 전화 @7366 효쏠 휩흉 잃 멸 렬 
、...1、...1、J

1. 주념께 약속하신 의무금 /미수액 (76년 10원 -77년 1월-
분)을 주닝1셰 바쳐 추세요 

2 . 전교 수녀님 가정방문 하시는데 도와 줍시다 
3 . 중 고 학샘회 임원회 : 오늘 공식 ii] 사 후 
4 . 미 사시 간 변경 : <월 · 수 · 금〉 아침 6시 , <화 · 옥 · 

토) 8시， 주일 -아침 6시， 1 9-<J ， 방 8시 
디 지난주 봉헌금 : 72 ， 045원 감사합니다 

‘r 
*、

• 
1 .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혐의회 (.zp.協) 임시총회 (오늘 요전 10시 ， 교쿠청 회의실) 
각 본당 사도회 장과 교구단위 단체 대 표의 빠짐 없는 참석 바랍니 마 

2. 전남북 성직자 친선 체육대회 (1 4일 〈화) 10시， 팡주 사레지오 남자고교) 
3 가톨릭 약사회 연수회 (1 5일 〈수)- 16일〈목〉 오후 l시) 
φ 전라북도와 중담 금산에 서 활동하시 는 가톨릭 약사는 누구냐 땀여 합시 마 
@ 1 5얼 오천 11시부터 접수항， 11시 40운까지 접수 완료 바람 

4 . 정의 평화미사 (21일 〈화〉 오후 8시， 복자성 당) 
5 대구 연초 제조창 가톨릭 신우회원 45명 ， 숲점이와 누갈다 묘지 참배코 금 1 볼 기탁 
口 금주의 방송안내 @ 눈화바솜 ... 매얼 밤 11 λI 25붐 「벌이 빛나는 밤에」 정 승현 신부 방송 

@ 서해월솜 ·매일 밤 11시 30분 「사색의 오솔걸」 김 태윤 신부 방송 
口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회징실 보판용 숲정이 정리 도중4，- 55 ， 65: -78~ 93-:96~ 98 , 1l?, . 1P , 1J4, 1 ?~ 

135,= 14i' U9, 178 , 182g-18~ 189. Î 92 , '1 93 ， 1:99호가 없기에 독자들의 협조 부탁드휩니다. 특히 천주 
시내 교우분들 중 특밸히 모아 두시지 않는 분께서 협조해 주시연 대단히 고양겠융니다 

、

추강작]푸-흐핍-택
사도회장 박잠 훈 

(올룡) 선화 @3짧 효쉴 쉰후 
사도 회장 

1. 꾸리아 월례회 : 요늘 오후 2시 ， 강당 
2 . 매령효l 임시총회 : 오늘 오천 10시 이사 후， 강당 
3. 본당 주보촉일 : 1 7일〈금〉 본당 발천을 위해 특궐히 

기 도합시다 
4. 혼인강좌 : 17일〈금)- 19일〈얼)， 밤 8시 반부터 
※ 대상-마 20셰 이상의 미훈 남녀 

5 . 도서 반납 요망: 사도회 사우성에， 정한 날에‘ 꼭! 
口 촉 결혼 ! 신철우(아우쿠스때노)군， 이 양닝양 

18일 〈로) 12시 
口 지난주 올헌금 : 1 07 ， 075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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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3-3272 * *인쇄 보 팡 출 판 사 

r"'\ r"'\ r"'\ 주임 신부 공 O~ 영 
(노솜동) 천화 @7032 보좌 신부 권 용 희 
'-''-''-' 사도 회장 박 좀 용 

1 . 김충무 (글레멘스) 신부님 오늘 미사의 강흔 감사합 
니다 

2. 신용조합 월례회 : 오늘 공식이사 후， 많은 참석바람 
3 ‘ 삶은이들의 모임 : 오늘 밤 8시 반에， 소속 단체에 
누제한 18-30세의 남녀 청년들 빠짐없이 꼭 ! 

4 . 여러문들의 물심양면 협조를 기다립니다. 
사제판 건럽 옥석￡로 시공된 이완성 건물을 성프란 
치스꼬회 명상의 집으로 옥적 변경하여 내얼 (1 3일) 
누 l 공시- 시작하게 되었읍니마 

5 . B사합니다(삼회 청년회흩 통해서) : φ 이미카옐(종 
승) 공소휠동 위해 2천원(군 봉급)회사 
@ 에건 신학대학에서 공소 신자용 교재 3권 기중 
성미운동 앞으로도 계속 많운 협조 바합니마 
서로 인사 합시다 : 사도회 임원 구역회장， 반장넙 
들윤 득히 새료온 신자들에게 친밀한 대화 갖도록 
합λ! 다 

口 지난주 몽헌금 : 44，， 825원 

r、 r、

(덕진 ) 
、....1、/

1. 미사시간 변경 : 19일부터 ， 
매일 저녁미사-8시 

2. 신죽 위원회 모임 : 매주 〈토) 7시 
3. 어린이 교리는 2시 ， 미사는 3시에 있읍니다 
4. 새 성당 비품 신입 바람， 운의는 본당 사우실로 
유옥순-성모상대 1정， 소영을-부활 춧대 1정 ， 
동숙-제대포 

5 . 신축 헌글 : 천주제지 교우일동 (10만) , 이수남， 국철 
환， 박귀봉， 송금자(각 1만)， 이성환(1만5천) , 방융 
애 ， 김순학 (각 5천) , 이 영덕 , 권순희，장쌍남(각l천) 
신입총계 6 ， 576 ， 0 00원 

口 지난주 봉헌금 : 70 ， 340원 감사함니 다 
주임 신부 

(북자) 천화 @5238 사도 회장 
、...1、...1

1. 신자들의 기도 : 박언식， 염규청， 홍윤자， 최정울 
2 . 어린이 미사는〈일〉 오후 4시 ， 교리는〈일〉 오후3시로 

변경 
3 . 미사시간 안내 : 주일 .. . 오천 5시 만， 10시， 오후 4시 

8시 영일…〈월) .오천 10시-어머니 미사， <화·옥 
금〉 오푸 8시， <수〉 오전 5시 반， <로〉 오후 8시
주얼 특천 0] 사 

※ 마사는 반드시 자기 본당에 서 참례할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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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

박종근 
김용합 

공식 마 사-오천 9시 반， 

김종택 
조성호 

주임 신부 
사도회장 @2 182 건화 


